
번역학연구

2021 가 을호 제22권3호

‘기술적 전환’을 반영하는 한․중 통역 연구 비교 분석

장 애 리

(이화여대)

1. 서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구조를 변혁하는 ‘디

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과 기술이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되고 결합하는 ‘융합(Convergence)’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 및 적

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

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 통역과 번

역계도 이로 인해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

다. 번역의 경우 사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규칙기반과 통계기반 방식을

적용한 기계번역 연구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번역 품질의 한계로 발전의

정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을 구

현하는 (인공) 신경망 기반의 번역엔진이 도입되면서 번역 품질의 획기적 개선

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기계번역, CAT, 크라우드소싱 번역 등 번역의 기술

적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장애리 201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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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역의 경우 기계통역의 실현을 위해서는 텍스트 중심의 번역과 달리 번

역엔진뿐 아니라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기술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적어도 국제회의 실무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기계통역이 적용되는 것은 매

우 제한적이거나 이례적이어서 통역 분야의 기술적 전환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이후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기계에 의해 인간

통번역사가 대체될 것이라는 보도가 난무했으나 현실 상황에 기반한 보도라기

보다는 전망과 추측성 보도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통역 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구미와 호주 등 지

역에서 커뮤니티 통역을 중심으로 일부 원격통역을 진행해 왔던 통역사들을 제

외하고, 전 세계 통역사들은 원격통역이라는 낯선 세계에 갑작스럽게 소환되었

다. 이를 계기로 전통적인 통역 업무에 기술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번

역에 이어 통역에서도 본격적인 기술적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통역 실무 측면에서 기술적 전환에 속도를 내며 관련 연구

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1)과 팬더믹 이후 기술적 전환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연구 동향을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째, 

기존의 한·중 통역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전환’ 관련 연구의 동향과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고, 둘째, 향후 통역의 ‘기술적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실무에서의 기술 적용과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 및 질적 제고를 위

한 구체적인 통찰을 얻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통역과 기술(Interpreting and Technology)

통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사소통으로 음성 등 정보의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기술의 발전은 통역의 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왕화수와 양청수(王华

1) 중국의 통역 실무 관련 기술적 발전 현황은 장애리(2019) ｢중국의 인공지능(AI) 통역

발전 현황 분석｣연구 참조. 



‘기술적 전환’을 반영하는 한․중 통역 연구 비교 분석 ● 장애리 223

树，杨承淑 2019: 71)는 통역에 사용되는 기술, 즉 ‘통역 기술(口译技术)’에

대해 “통역 수행과 통역 훈련 그리고 통역 과정을 지원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역 기술의 역사를 크게 배태기, 맹아기, 상승기, 폭

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王华树，杨承淑 2019: 70). 왕화수와 양청수(2019: 

70)에 따르면 배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무선전파와 음성전송기술의

발전 및 전화기의 발명으로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순차통역이 가능하게 되어 순

차통역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맹아기는 1920년대에서 50

년대로 1920년 초 미국의 사업가 에드워드 필리네(Edward Filene)가 오디오시

스템을 활용하여 청중에게 통역 음성을 전달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후 영

국의 엔지니어 고든 핀리(Gorden Finley)와 협력하여 동시통역의 원형이 되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를 다시 IBM이 Hushaphone의 형태로 개조하고

부단히 기술 발전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처음으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왕화수와 양청수(2019)는 1950년대~2000년까지를

통역 기술의 성장기로 규정하였는데, 통신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1973년 호

주에서 처음으로 이민자를 위한 전화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통역 전달 매

체가 전화와 비디오 등으로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1980년대부터 음성인식과

기계번역 기술의 발달로 기계통역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통역 기술의 폭발기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인

공지능, 무선 이동통신, 클라우드, 음성인식 등 기술의 발달이 원격통역과 인공

지능, 기계통역 등 다양한 통역 관련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한다고 언급

하고 있다(王华树，杨承淑 2019: 70-71). 다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

펴보자면 국제회의 순차통역의 서막을 연 1919년 (파리강화회의), 동시통역이

시작된 1945년(뉘른베르크 재판)에 이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원격동시통역이

전면적으로 촉발된 2020년은 통역의 발전사에 있어 가장 급진적으로 기술적 전

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통역학계에서 통역과 기술을 주로 연구

해왔던 학자들은 최근 통역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전환은 과거 어느 때보

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Braun 

2019: 271; Fantinuoli 2018: 170). 이는 과거의 경우 통역을 전달하는 매개 관

련 기술의 발달이 통역의 전달 방식을 순차, 동시 그리고 원격으로 전환하는데

국한되었다면, 최근의 기술적 전환은 기존의 통역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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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관련된 기술 외에, 통역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더 나은 통역 품질을 제공하

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 더 나아가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기계통역 등 통역

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의 관련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통

역의 기술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브라운(Braun 2019: 20)은 통역에 사용되는 기술의 유

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통역 서

비스의 전달 및 도달률 향상과 관련된 ‘통역 매개 기술(technology–mediated 

interpreting)’, 통역사의 사전 준비와 작업 과정에 도움을 주어 퍼포먼스 향상에

기여하는 ‘통역 지원 기술(technology–supported interpreting)’, 그리고 기계 스

스로 통역 내용을 생성하여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 통역 관련 기술(technology

–generated interpreting)’ 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분석을 위해 앞서 왕화수와 양청

수(2019)가 제안한 통역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브라운(2019)이 위와 같이 제시하

고 있는 통역 기술에 대한 3개 범주를 참고하여 연구 분석을 위한 분류 체계의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2.2 통역 기술 관련 메타 연구

2.1.1 국내

통번역학 연구 관련하여 국내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번역 관련 연

구 대비 통역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훨씬 적으며(한현희 2016: 253; 김혜림

2013: 111) 이에 따라 통역학 자체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수행한 메타연

구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통역 관련 연구 성과만을 분

석 대상으로 삼은 메타연구는 원종화(2015)와 한현희(2016) 단 2편이며, 최문선

(2016)과 황지연(2020)이 코퍼스 기반 통역학에 대해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 통번역학 연구에 대한 메타연구를 수행하면서 통역학과 번역학에 대해

비교적 균형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연구로는 김혜림(2013)의 연구가 있으며, 

2010년대 이후의 통번역학 연구 동향을 양적으로 분석한 이창수(2019)의 연구

에서 일부 통역학 관련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통역학 메타연구 중 통역과 기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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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우선 원종화(2015)의 경우 8개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논문 분석의 분류 기

준을 마련하였고, 그 중 인지정보처리(CP)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 통역 및 기술

과 연계성을 갖지만, 해당 패러다임에 속하는 논문들은 주로 통역사의 정보 처

리 기제를 드러내기 위해 음성인식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해 실험연구를 진행하

는 논문들로 현재 통역 품질의 제고를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차원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 외 국내외 통역학 연구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한 한현희

(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통역과 테크놀로지 관련 논문은 국내 총 296편

중 5편, 해외 총 247편 중 3편으로 총 572편의 논문 중 1.4%의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를 불문하고 양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현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역과 ICT를 접목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며 향후의 ICT가 통역의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컴퓨터

보조통역(CAI), 컴퓨터보조통역교육(CAIT), 음성인식 프로그램, 기계통역, 원격

통역의 발전과 보급에 따른 연구 가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

존의 연구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혜림(2013)의 경우 당대

번역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서 별도로 통역의 분류 기준과 함께 통역과 테크

놀로지라는 하위 분류 체계를 마련하였다. 다만 양적 분석 결과 통역과 테크놀

로지 관련 연구는 통역과 번역을 합하여 전체 분석 대상의 2.59%로 주제 별 분

류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여 의미 있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 

위에 열거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2010년대 중반에 이르

기까지 통역과 기술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적으며 연구 주제로서 거의 존

재감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2010년대 이후 국내

통번역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이창수(2019: 119)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2016년부터 2019년에 해당하는 2010년대 후기부터 기계(machine), 기술

(technology), 인간(human), 기계번역(MT)등 관련 주제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

작하였고, 그 이전 시기에는 관련 어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통

번역 연구의 ‘기술적 턴(technological turn)’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그는 2019년부터 기계번역 관련 연구가 줄어들어 ‘기술적 전환’이 일시적 현상

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였으나 지금까지 통역과 기술 관련 주제로 국내에

서 발표된 총 27편의 논문 중 9편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인

것을 감안할 때 번역연구에서의 기술적 전환이 통역연구로 대체 및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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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2 중국

중국의 통역과 기술 관련 메타연구의 경우 왕화수와 리즈(王华树,李智)가

2020년도에 발표한 ‘口译技术研究现状,问题与展望(1988-2019)一项基于相关

文献的计量分析(통역 기술에 대한 연구 현황, 문제와 전망(1988-2019)一관련

문헌 기반 양적 분석)’ 연구와 2021년도에 장웨이와 리우유보(张威, 刘宇波)가

발표한 ‘国内外口译研究最新进展对比分析—基于CiteSpace的文献计量学研

(201 5 -2019)(국내외 통역연구 최신 동향 비교 분석–CiteSpace를 활용한 양적

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왕화수와 리즈(2020)의 연구

에서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해외에서 발표된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문헌에 대한 양적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대상 문헌

은 CNKI, Web of Science 등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와 출판물 및 중국번역협회, 

AIIC 등 통번역 관련 협회 등에서 발행된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중국

문헌 64편, 해외 문헌 159편을 수집하였으며 문헌의 종류는 학술논문이 83.4%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의 발표는 2010년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에서는 1988년, 중국에서는 2001년에 첫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주제는 통역과 기술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연구가 가장 많았

고, 뒤를 이어 CAIT, 통역코퍼스, 원격화상회의, 전화통역, 통역술어 관리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장웨이와 리우유보(2021)의 연구에

서도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장웨이와 리우유보(2021)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중국과 해외에서 발표된 통역 관련 학술 논문의 양적 분석을 통해

메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의 경우 통역교육

(44%), 코퍼스(20%), 통역기술(10%), 통역사의 역할(9%), 통역전략(7%), 인공

지능(5%), 기타(5%) 순으로 나타났는데, 직접적인 ‘통역 기술’ 외에 기술적 요

인과 관련성이 높은 ‘코퍼스’, ‘인공지능’을 합할 경우, 전체 연구 주제 비중의

35%를 차지하며 통역과 기술 관련 주제가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되는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의 통번역학계에서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점

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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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연구 주제의 분류에 있어 ‘인공지능’이 단독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중이 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 연구

주제는 동시에 양적 분석이 진행된 해외 논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주제이며, 

앞서 진행된 왕화수와 리즈(2020)의 분석에서도 해당 주제를 찾아볼 수 없었

다2). ‘인공지능’ 이라는 주제를 통역 기술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분류할 만큼 연

구 주제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장웨이와 리우유보(2021) 연구에

서 문헌 분석 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설정하였는데, 해당 시기는 중국

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

되며 이는 매우 분명하게 중국의 통역기술 관련 연구가 기존의 ‘기계통역’의 담

론을 넘어 ‘인공지능통역’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

다. 

지금까지 국내와 중국의 통역 및 통역 기술과 관련된 메타연구를 살펴보았

다. 검토 결과 국내의 경우 통역 기술 관련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1편 확인되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내외 공히 통역과 관련된 연구의 총량3)이 번역 대비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201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

고 있으며, 인공지능, 코퍼스, 통역 기술 등 전반적으로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

주제가 전체 통역 연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통역 연구의 총량은 적으

나 통역 기술 관련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구

통역학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환티누올리(Fantinuoli 2018: 157)에 따르면

2010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에 그치던 통역과 ICT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신기술(New technology)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앞서 번역에 이어 통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기술적 전환의

흐름이 통역연구에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2) 이는 왕화수와 리즈(2020)의 연구의 경우 연구 주제 분류를 국내외 통합하여 진행하

였기 때문에 ‘통역기술’ 주제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3) 국내의 경우 김혜림(2013: 111)의 연구에서 번역 연구의 총량이 통역보다 4배 많다고

언급하였고, 중국과 서구지역의 경우 1988년~2019년까지 통역 기술 관련 문헌이 각

각 64편과 159편(王华树, 李智 2020: 51), 2015년~2019년까지 통역연구 관련 논문이

각각 145편과 250편(张威, 刘宇波 2021: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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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국내 통역학계에서 현재의 기술적 전환을 반영

하는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통역 실무뿐 아

니라 통역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기술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를 함께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왕화수와 리즈(2020)가

기존에 중국의 통역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메타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논문

은 첫째, 코로나19 이후의 급변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

주제나 시기별 특징에 있어서 중국과 해외의 연구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

하고 있어 명확하게 중국의 메타연구 분석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 왕화수와 리즈(2020)의 연구방법론과 연구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여 2021년도 기준 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새롭게 분석해 보

고자 한다.

3. 통역의 기술적 전환을 반영하는 한·중 연구 동향 분석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

로 통역의 기술적 전환을 반영하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

내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등재지 기준, 중국의

경우 핵심학술지(核心期刊)와 중문사회과학인문색인(中文社会科学引文索引, 

Chines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CSS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분석 대상

으로 삼았으며, 각각 KCI4)와 CNKI5)를 논문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삼았

다. 논문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통역+기술(technology)’, ‘통역+인공지능(AI)’, 

‘통역+정보기술(ICT)’, ‘통역+플립러닝’, ‘통역+블렌디드러닝’, ‘통역+코퍼스’, 

‘기계보조통역(CAI)’, ‘기계보조통역교육(CAIT)’, ‘기계통역’, ‘자동통역’, ‘원격

통역’, ‘원격화상통역’을 입력하였으며, 수집 기간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

지로 설정하였다. 논문 수집 기간을 2010년도부터로 설정한 것은 앞서 왕화수

4) KCI(Korea Citation Index) https://www.kci.go.kr

5)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https://www.cnk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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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리즈(2020)가 진행한 통역 기술 관련 메타연구에서 중국의 경우 2010년도부

터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의 게재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였

고, 한국의 경우도 등재지 기준 통역 기술과 관련된 첫 논문이 2008년에 발표

되었으나 2010년도 이후부터 매년 관련 논문이 꾸준히 게재된 것을 감안하여

데이터 수집 기간을 2010년도 이후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통역 기술 관련

혹은 통역학 관련 메타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공히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연구가

2019년도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통역의 기술적 전환에 큰 영

향을 미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더믹 이후의 연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21년도 7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수집 대상으

로 포함하였다.

<표 1> 연구 방법

한국 중국

데이터 출처
KCI

(Korea Citation Index) 

CNKI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데이터 수집

기간 설정
2010년 1월~2021년 7월

검색어

‘통역+기술(technology)’, ‘통역+인공지능(AI)’, ‘통역+정보

기술(ICT)’, ‘통역+플립러닝’, ‘통역+블렌디드러닝’, ‘통역+

코퍼스’, ‘기계보조통역(CAI)’, ‘기계보조통역교육(CAIT)’, 

‘기계통역’, ‘자동통역’, ‘원격통역’, ‘원격화상통역’

분석 대상 KCI 등재지 기준
핵심학술지(核心期刊)와

CSSCI 등재지 기준

분석 방법 양적 및 질적 분석

3.2 분류 체계

본 연구의 논문 데이터 분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기존에 통역 기술과 관

련된 메타연구를 수행한 왕화수와 리즈(2020)의 연구 내용과 통역과 테크놀로

지 관련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브라운(Braun 2019)의 통역 기술 분류를 참고하

고자 한다. 우선 왕화수와 리즈는 중국과 해외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연구를 수행하며 투어리(Toury 2012)와 먼디(Munday)의 응용번역학 연구

체계를 기본 틀로 하여 교과과정 설계 및 CAIT 관련 선행연구 내용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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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역기술 응용연구 체계(口译技术应用研究体系)’를 아래 <표 2>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王华树, 李智 2020: 54). 왕화수와 리즈는 통역 기술과 관련된

응용연구의 범주를 크게 교육연구, 수행연구, 비평연구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다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표 2> 왕화수와 리즈6)가 제안한 통역기술 응용연구 체계

통역기술 응용연구

통역기술 교육연구

교육 설계

교육 개발

교육 실시

교육 평가

통역기술 수행연구

통역 설비

정보 검색

용어 관리

컴퓨터보조기술

....

통역기술 비평연구

통역 제품

통역 기능

통역 과정

이와는 대조적으로 브라운(2019)의 경우 ‘Technology and interpreting’ 제하

의 논문에서 통역에 사용되는 기술을 통역 서비스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

‘Technology–mediated interpreting(통역매개기술)’과 통역 준비와 수행을 지원

하는 기술인 ‘Technology–supported interpreting(통역보조기술)’ 그리고 인간을

대체하여 통역 내용을 직접 생성하는‘Technology–generated interpreting(통역

생성기술)’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앞서 왕화수와 리즈의 통역기술 응용연구 체

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역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분류 체계를 미시적으로

세분화하였으나 인간통역 외에 현재 부상하고 있는 기계통역에 대한 범주가 포

함되어 있지 않아 범주의 포괄성 면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기존에 진행된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대비 과도하게 미시적으로 분류 체계가 수립되어 실제 분석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브라운(2019)이 제시하고 있는

통역 기술의 분류는 통역에 활용되는 ‘기술’ 자체에 중점을 두고 거시적으로 분

6) 그림 출처: 王华树, 李智 (202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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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시도하였으나, 기존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통역

교육 관련 범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의 틀로서 활용하기에 한계를 갖는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 소개된 선행연구에서 수립된 통역 기술 관련 분류

체계를 참조하고, 더불어 본 연구에서 진행된 한국과 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

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류 체계를 아래와 같이

새롭게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체계의 큰 범주를 ‘통역 연구’, ‘통역 교육’, ‘통역 매

개’, ‘통역 수행’, ‘기계 통역’ 5가지로 나누고자 한다(그림 1 참조). ‘통역 연구’

는 통역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연구, 통역

기술과 관련된 메타연구, 통역 관련 기술 자체에 천착한 이론 연구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통역 교육’으로 CAIT, ICT, VR, AR, 원격기술, 

플립러닝, 블렌디드러닝 등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교육 방법

론을 통역 교육에 적용한 연구가 해당 범주에 속하며, 세 번째는 ‘통역 매개’로

앞서 브라운(Braun 2019: 217)이 언급한 ‘Technology–mediated interpreting’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통역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로 ‘전화통역’, 

‘동시통역 설비’, ‘원격통역 플랫폼’ 등 통역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에

대한 연구가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네 번째는 ‘통역 수행’으로 통역사의 통역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는 기계 보조적 시스템 혹은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로 통

역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과 실제 통역 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관련

연구가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마지막은 ‘기계 통역’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기

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자동통역에 대한 연구가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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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통역 기술 연구 분류 체계

3.3 한·중 연구 동향 비교 분석

3.3.1 논문 발표 총량

2010년도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통역 기술 관련 논

문의 총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총 27편, 중국은 총 96편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연도별 발표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발표

된 논문이 없으며 2012년도부터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면서

2016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5편씩 발표되어 정점에 달하였다. 2016년과 2020

년은 각각 인공신경망의 도입으로 기계번역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팬더

믹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원격통역이 시작된 원년으로 이러한 시대

및 사회적 배경이 국내 통역 기술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2015년부터 통역교육에 블렌디드러닝을 적용하고, ICT를 통역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연구들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6년의 경우 이러한 연

구 흐름에 통역코퍼스에 대한 연구 및 기계통역에 대한 연구가 더해지며 논문

총량이 증가하였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시대적 배경이 연

구 동향에 드러나는데, 원격통역을 주제로 한 총 6편의 논문 중 4편이 두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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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어 새롭게 부상한 원격통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2010년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표된 통역 기술 관련 논

문이 총 97편으로 총량 면에서 한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인다. 중국은 2010년도

이후로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매년 평균 6~7편 이상 발표되었으며, 특히 2017

년과 2018년 각각 11편과 14편, 그리고 2020년도에 14편, 2021년도 7월 기준 6

편이 발표되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2차례 정도 정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만 1차 정점의 시기가 한국은 2015~2016년, 중국은 2017~2018년으로 가

깝지만 차이를 보이며, 2차 정점은 한·중 모두 20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한·중 통역 기술 관련 논문 발표 총량

중국의 1차 정점인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경우 가장 많이 발표된 논문은

통역 교육에 ICT, AI, VR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플립러닝 등 새로운 교육방법

론을 도입한 통역 교육 관련 논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도에는 통역 교육 관련 논문이 총 11편 중 6편으로 압도적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2018년도의 경우 여전히 통역 교육 관련 연구가 14편

중 7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그 외에 음성인식 기술을 통역 수행에

활용하고, 코퍼스를 통역 준비에 적용하는 통역 수행 관련 연구가 총 4편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 2020년도의 경우 총 14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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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통역 교육 관련 논문이 6편, 코퍼스 기반 통역학 등 통역 연구 관련 논문이

5편, CAI 활용 등 통역 수행 관련 논문이 3편으로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기보다

는 통역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고르게 발표되는 특징을 보였다.

3.3.2. 연구 주제

다음으로 앞서 3.2에서 수립한 5개 범주의 분류 체계에 따라 한·중 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서 어떤 주제들이 많이 연구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에서 공히 통역 교육 관련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한국과 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 주제 비중

연구 주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역 교육의 연구 내용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총 12편으로 전체 연구 주제 중 44%를 차지하

였다. 연구 내용은 주로 통역 교육 혹은 훈련 과정에 ICT를 적용한 훈련 시스

템 개발, CAIT를 도입한 수업 설계, 동영상 촬영의 교육적 활용, 플립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등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수 모형 설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통역 교육에 대한 연구의 경우 실제적으로 교육 현

장에 적용 및 응용되어야 하는 연구인만큼 문헌연구보다 설문조사, 인터뷰, 사

례분석 등 실증연구의 비중이 전체 12편 중 10편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중국의 경우 통역 교육 관련 연구가 총 56편으로 전체 연구의 66%를 차지해

연구 주제가 교육 분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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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역 교육 관련 연구 중 세부 주제 비중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 연구 주제와 분포에 있어 한국과 비

슷한 양상을 보이나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통역 교육과 관련된 연구 안에서도 시기별 세부 주제

의 흐름 변화가 관찰되는데, 예를 들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ICT를 교과과

정 설계, 교수방식, 학습자원, 교육모델 개발 등 통역 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활

용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면, 2017년에 처음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가 논

문 제목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통역 교육 연구가 발표되면서 2018년 이후로 현

재까지 VR, AI를 키워드로 하는 관련 논문의 발표량은 총 7편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역 교육 관련 VR과 AI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VR기술을 활용해 통역 실무 현장과 유사한 현장감 있는 학습 환

경을 제공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는 연구, VR과 AI 기술을 이용해 현실과 가상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교육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룰 이룬다. 

국내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통역 교육에 가상현실(VR)에 기반한 학습환경 설

계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통역 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사례가 없어

AI, VR 관련 연구의 유무가 양국의 통역 교육 관련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

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는 중국의 경우 동영상 코퍼스를 포함한 통역 및 번역 코퍼스를

통역 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가 전체 연구의 10%를 차지하는 반면, 국

내의 경우 동영상을 활용하는 연구가 1편 있으나 이는 교육 방법론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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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영상 촬영을 통해 학생의 성찰적 학습을 돕는 연구로 중국과는 다른 양상

을 보인다. 또한 코퍼스와 관련해서는 통번역 학습자를 위해 코퍼스를 활용한

연어사전을 구축하는 연구가 1편 확인되어 향후 국내에서 동영상과 통역 및 번

역 등 다양한 유형의 코퍼스와 디지털 자원을 통역 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통역 매개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총 5편이 발표되었는데

모두 ‘원격통역’에 대한 연구로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1편, 팬더믹이 시작된

2020년에 이어 최근 2021년까지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 내용은 주

로 통역사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를 바탕으로 원격통역의

특징과 현황을 소개하고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는 연구, 원격통역의 규범과 실

제 관련 이론을 소개하는 문헌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중국의 경우 통역 서비스

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원격회의통역에 대한 메타연구

와 생방송 통역에 대한 연구 총 2편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그 외 통역 수행을 주제로 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원격통역의 실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역능력에 대한 연구와 통역 수행을 위한 전문용어 준비과정에서

C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총 2편이 확인되었고, 중국의 경우 음성인식

을 통역 수행 시 활용하는 연구, 원격의료통역 수행에 대한 사례분석, 통역 수

행에 필요한 통역사의 기술활용 능력, 스마트펜을 활용한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CAI 활용시 실제 통역 퍼포먼스에 미치는 간섭 효과, 코퍼스를 활용한 용어 추

출 등 통역 수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요소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나 연구방법에 있어서 총 10편의 통

역 수행 관련 연구 중 1편을 제외한 모든 연구가 실험연구와 설문조사, 사례분

석 등의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 결과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기계통역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의 경우 한영 자동통역 시연, 중국

의 인공지능 기반 통역 현황, 다국어 자동 통번역을 위한 기술적 방법론을 다룬

연구 총 3편이 확인되었고, 중국의 경우 대화의 함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기계통역에 적용하는 연구 총 1편으로 인간이 배제된 기계통역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역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의 경우 주로 코퍼스 기반 통역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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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우도 전체 24편의 통역

연구 관련 내용 중 코퍼스 기반 통역학 및 코퍼스 구축과 개발에 대한 연구가

15편으로 62.5%를 차지해 통역 기술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

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코퍼스 외에 새로운 기술을 적

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이트래

킹(eye tracking)을 통한 통역의 인지 부하에 대한 연구, 생물언어학을 적용한

통역 연구 방법론 제안, 인간과 기계 통역에 대한 기술철학적 관점의 연구 등으

로 연구 주제뿐 아니라 방법론 측면에서 학제를 초월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3 키워드 분석

통역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와 중국에서 발표된 27편과 96편의 논문의 키워

드에 대해 빈도 분석7)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키워드 양적 분석 결과

7) 키워드 빈도분석은 어휘분석도구 picdata를 활용하였으며 빈도수 5회 이상을 기준으

로 분석하였다. 

키워드 빈도 가중치

통역(口译) 98 1

교육(教学) 44 0.84

코퍼스(语料库) 28 0.8033

기술(技术) 21 0.745

학습(学习) 13 0.7025

모델(模式) 11 0.6854

다중 모드 (多模态) 7 0.683

정보기술(信息技术) 9 0.6828

플립러닝(翻转课堂) 8 0.6824

AI(人工智能) 6 0.6629

교육모델(教学模式) 7 0.6571

원격(远程) 7 0.6565

통역사(译员) 5 0.656

컴퓨터보조

(计算机辅助)
6 0.6418

중국

키워드 빈도 가중치

통역 52 1

교육 11 0.8021

학습 10 0.7905

코퍼스 8 0.7638

번역 6 0.730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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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모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통역’ 외에 ‘교육’이 다음으로 높은 빈

도수를 나타내 교육적 관점의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

양국 공히 ‘코퍼스’에 대한 빈도수가 높은데, 이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는 통

역학 연구 외에 실제 통역 수행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코퍼스가 다양하게 활용

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 중국 연구에서 보이는 ‘다중

모드’(多模态, Multi Modality)라는 키워드의 경우 주로 코퍼스 구축과 교육 관

련 연구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과거와 달리 텍스트 중심이 아닌 시청각 등 다중

모드가 지원되는 통역 코퍼스의 구축과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더욱 현장감 있

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관련 연구에서 ‘다중 모드’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

다. 그 외에 정보기술, 플립러닝, AI, 원격, 컴퓨터보조, VR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최신의 발전된 기술을 통역 교육과

수행에 적용하려는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3.3.4 연구 방법

한·중 양국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양국 공히 문헌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내의 경우 문헌연구 외에

설문조사, 사례분석, 예비연구8), 인터뷰, 통계분석 순으로 연구방법이 활용되었

으며, 중국의 경우 문헌연구가 전체 96편 중 54편을 차지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사례분석, 실험연구9), 설문조사, 행동연구10)의 순

8)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제안된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준비개념으로 실

행하는 작은 규모의 실험연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담학 사전>. 

9) 실험 연구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방

법으로 여겨진다. 실험 연구에서 집단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뉜다. 실험집단

은 처치를 가한 집단을 말하고 통제집단은 처치를 가하지 않은 집단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10) 액션리서치(action research)는 집단에 실제로 작용해서 현장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심도, 딥(深度) 6 0.6407

인지(认知) 5 0.628

VR(虚拟现实) 5 0.624

동시통역(同声传译) 5 0.624

훈련(训练) 5 0.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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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적 다양한 실증적 연구방법11)이 적용되었다(그림 5 참조).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국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실험연구를 수행한 논문

이 1편도 없는 반면, 중국의 경우 실험연구를 수행한 연구가 총 13편으로 실증

적 연구방법 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험연구를 수행

한 논문은 컴퓨터보조통역교육(CAIT)과 VR 혹은 플립러닝을 적용한 교수 모

델 등 통역 교육과 훈련 관련 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

음으로 CAI와 음성인식 기술 등의 적용이 통역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통역 수행 관련 연구가 5편 등으로 주로 통역 교육과 수행 과정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효과를 검증하고 집단 간 변인을 밝히기 위해 실

험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시 중국에서만 진행된 행동연구 역시

모두 플립러닝 등의 교육방식을 실제로 통역 교육 현장에서 구현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통역 교육 및 수행과 관련된 다수의 문헌연구 외에 다양한 차원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제 교육 및 통역 현장에서

의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해 현실의 사회장면의 전개과 정을 관찰, 기록, 분석을 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그 성과를 집단에 피드백함으로써 집단내 문제의 개선이나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

는 방법이고, 집단역학 연구법의 하나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11) 실증적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의

해서 경험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려

는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사회조사나 실험 등에 의해 경험적으로 관찰 가

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치로 계량화(計量化)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합논

슬 개념어 사전>.

240 번역학연구 ● 제22권 3호

그림 5 연구방법 양적 분석 결과

3.3.5 학술지

다음으로 양국의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 대해 양적 분석

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통번역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

체 27편 중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국어 관련 학술지에 6편, 기타

(학제연구) 학술지에 1편이 게재되었다. 구체적으로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가

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통번역학연구�로 총 7편이 게재되었으며, 뒤를 이어

�번역학연구�(6편), �통역과 번역�(5편), �통번역교육연구�(2편), �스페인어문학�

(2편)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통번역’ 전문 학

술지보다 ‘외국어/외국어 교육’ 관련 학술지에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이 많이 게

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96편의 연구 중 외국어/외국어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41편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통번역 학술지에 37

편, 교육 관련 학술지에 10편, 기타(과학기술, 사회과학 등)학술지에 8편이 게재

되었다. 그러나 개별 학술지를 기준으로 게재량을 살펴보면 통번역 전문 학술

지인 �中国翻译(Chinese Translators Journal)�이 23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

으며, 뒤를 이어 �外语电化教学(Technology Enhanced Foreign Languages)�(20

편), �上海翻译(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10편), �现代教育技术

(Modern Educational Technology)�(5편), �中国外语(Foreign Languages in 

China)� (4편) 순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경우 통번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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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에 통역 기술 관련 논문 게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의 경우

통번역 전문 학술지 외에 외국어와 외국어 교육 그리고 일반 교육 관련 학술지

에도 통역 기술 관련 논문의 게재 비중이 높으며, 더불어 ‘기타’에 속하는 학술

지 중에는 의학 계열12)에서 사회과학 계열13)의 학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

야에서 통역 기술과 관련된 융합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중 통역 기술 관련 논문 게재량 Top5 학술지

학술지명 게재량 비중

통번역학연구 7 26%

번역학연구 6 22%

통역과 번역 5 16%

통번역교육연구 2 7.4%

스페인어문학 2 7.4%
  

학술지명 게재량 비중

中国翻译 23 24%

外语电化教学 20 21%

上海翻译 10 10.4%

现代教育技术 5 5.2%

中国外语 4 4.2%

그림 6 학술지 종류별 게재 비중

4. 논의 및 결론

4.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앞서 살펴본 한·중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12) 학술지명 �Translational Vision Science & Technology�

13) 학술지명 �Crossroads:Southeast As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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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국내 통역의 ‘기술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함의

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통역 기술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가 시급하다. 금번 비교 분석을 통

해 국내의 경우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총 27편, 중국은 96편으로 확인되었다. 

통역과 기술이 결합되는 주제의 특성상 양국 모두 통번역 전문 학술지만을 데

이터 수집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든 분야의 학술지를 수집 대상에 포함하였으

며, 검색어도 통역 기술과 밀접한 검색어는 총망라하여 ‘통역+인공지능’, 통역

+AI’과 같이 결합어의 형식과 ‘기계통역’ 등 단일어의 형식으로 총 12개의 검

색어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논문

이 총 27편으로 양적으로 매우 적었다. 중국의 경우 동일 시기 96편이 확인되

는데, 한국과 비교하여 통번역 실무 훈련중심의 석사과정 및 연구중심의 박사

과정 개설이 모두 뒤늦음14)에도 불구하고, 통역 기술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3.6

배나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중국의 경우 2007년 국가 교

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번역 석사과정(MTI)을 도입하면서 관련 학과의

증가로 연구량이 많아지는 배경이 존재하나, 단순한 양적 증가 외에 통역 교육

과 수행 차원에서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연구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

무적이다. 연구 논문의 양적 증가는 단순히 수치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적 축적과 함께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물로 이어져

현장에 적용되고 활용되면서 다시 새로운 연구를 촉발하는 이론과 실무의 선순

환을 이루게 된다. 또한 연구의 양적 증가는 연구 결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밑

바탕이 된다. 기계통역의 밑거름이 되는 기계번역과 음성인식 기술의 비약적

발전, 팬더믹이 촉발한 원격통역의 보편화, 빅데이터, 딥러닝, VR, AI를 통한

기계보조통역(CAI)과 기계보조통역교육(CATI)의 발달은 향후 통역의 ‘기술적

전환’을 가속화 하는 촉매가 될 것이고, 이러한 미래의 통역 발전 방향은 의심

의 여지가 없다. 지금과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통역 기술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향후 통역의 ‘기술적 전환’을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 하겠다. 

14) 한국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각각 1979년과 1999년에 한국외대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중국은 1994년(北京外大高翻学院)과 2004년(上海外大高翻学

院)에 처음 통번역 석사 및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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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역 교육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기술적 혁신

이 필요하다. 한·중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양국 공히 연

구 주제에 있어 통역 교육 관련 연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기존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역사보다 앞으로 활동하게

될 미래 통역사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들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

론에 있어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

장성을 제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통역 교육 관

련 연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고무적인 결과라

하겠다. 다만 국내의 경우 통역 교육 관련하여 블렌디드와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 설계(4편), 통역 학습자의 자가 학습 및 훈련을 위한 도구 개발(4편), 원격

교육(1편)과 원격통역을 위한 교육적 제언(2편), CAIT에 기반한 수업 설계(1

편), 순차 수업에서의 동영상 활용(1편) , 위키에 기반한 학습모델 개발(1편) 관

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구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교육 ‘내용’보다는 ‘방법론’ 

차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역의 ‘기술적 전환’ 그리고 향후 당분간은 지속될 팬

더믹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역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성’ 제

고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미 앞서 소개한 중국의 통역 교육 관련 연

구에서 VR과 AI 기술을 통역 수업에 적용한 연구, 동영상 코퍼스 구축 및 교

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등이 최근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팬더믹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한 형식 혹은 비대면 원격수업

이 주요 수업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간적 제약이

있는 원격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이 최대한 현장감을 느끼며 통역을 실습하여 교

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식 면에서 혁신적인 시도와 연

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교육 방법론 측면에서는 블렌디드와 플

립러닝의 적용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혼합 적용한 최적의 수업 설계, 혹

은 원격수업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컴퓨터보조통역교육

(CAIT)의 활용 사례, VR 기술을 활용한 교수 환경의 현장성 제고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역 교육의 콘텐츠에 있어서 기존의 텍

스트 중심의 연설문이나 수업 자료 외에 연사의 음성, 발화속도, 신체언어, 주

변환경, 돌발변수 등을 학습자들이 시각 및 청각적으로 현장감 있게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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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영상 연설자료나 강의자료를 활용하는 수업 설계, 동영상 코퍼스의 구

축과 교육적 활용, 기존 CAIT 툴의 활용과 사례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

순히 회의 현장에서 사용된 연설문을 교실에서 활용하는 수준의 현장성에서 벗

어나 학습자들이 시청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으로 직접 통역 현장을 느끼고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통역 학습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짧은 교육

기간 내에 최대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재 컴퓨터보조통역(CAI)으

로 활용되고 있는 음성인식을 통한 원어 자막과 전문용어 추출, 스마트펜을 이

용한 노트테이킹 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가능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아직 이와 같은 CAI 툴이 현재 모든 통

역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언어권에 따라 정확도와 활용도

가 달라질 수 있으나, CAI에 대해 선제적으로 알고 있거나 사용 경험이 있다면

추후 통역 현장에서 적응하고 활용하는 데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또한 통역 수

행뿐 아니라 자가학습과 훈련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보조통역학습

(CAIL) 툴을 적극 안내하고 활용을 장려하여 수업시간 뿐 아니라 스터디 및 자

가 학습이 중요한 통역 학습자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통역

교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

해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역 코퍼스와 컴퓨터보조통역(CAI)에 대한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중 양국의 통역 기술 연구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전체 연구에서 코퍼스와

관련된 연구 비중이 국내 22%, 중국 20%로 1/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키워드 분석에서도 ‘코퍼스’가 국내에선 4번째, 중국에선 3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3 참조). 이와 같이 ‘코퍼스’가 단일 연구 주제로서 존재감을

갖는 것은 코퍼스 자체에 대한 통역학 관점의 연구뿐 아니라, 코퍼스가 통역 준

비를 포함한 통역 수행과 교육 그리고 CAI 활용에 필요한 기본 재료로서 다양

한 활용 가능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국내와 중국의 코퍼스 관

련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통역 준비를 위한 전문분야 용어집 구축 및 용어 추

출을 위한 연구, 학습자용 연어사전 구축을 위한 연구, 통역 교육 및 학습자를

위한 코퍼스 구축에 관한 연구, 코퍼스를 활용한 통역 교재 개발 연구, 동시통

역 및 병렬 코퍼스에 대한 연구, 코퍼스 기반 통역학 연구 등 통역 교육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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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에 있어 코퍼스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과 달리 통역의 경우 기존에는 코퍼스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었으나 팬더믹 상황으로 통역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고 동영상 등으로

송출되면서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통역 코퍼스를 구축하기 용이한 환경

이 구축되었다. 코퍼스는 결국 언어 데이터이고, 지금과 같이 딥러닝 기반에 인

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데이터는 황금보다 더 소중한 자

원이기에 코퍼스의 가공과 처리를 포함한 구축과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코퍼스

를 통역 교육 및 수행 관점에서 활용하는 연구는 통역의 실제적인 ‘기술적 전

환’을 가속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는 컴퓨터보조통역(CAI)에 대

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연구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

이 인간을 배제한 ‘기계통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며, 궁극적으

로 통역의 ‘기술적 전환’이 향하는 방향성은 인간이 배제된 ‘기계통역’이 아닌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여 통역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다. 지금까지는 통역 매개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로 순차통역에서 동시통역으로

그리고 지금의 원격통역에 이르기까지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정보통신의 발

달로 통역 준비를 위해 과거처럼 도서관에서 용어사전을 뒤적이지 않아도 인터

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배경지식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통역 내용의 생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인간 고유의 인지적 프로세스를

통해 결과물이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CAI 관련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면서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자동으로 연설문에 등장하는 전

문용어를 목표언어로 전환해 주거나, 혹은 년도, 장소, 일시, 계량 단위 등 통역

사들이 한번 듣고 놓치기 쉬운 수치 및 고유명사 관련 정보를 화면에 노출시켜

기억의 환기를 돕고, 음성인식을 통해 연사의 원어 자막을 생성하여 통역사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순차통역의 경우 스마트펜을 이용해 노트테이킹을

할 경우 연사의 음성이 녹음되어 통역사가 귀로는 음성을 듣고 눈으로는 자신

이 노트한 내용을 보며 통역하여 통역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

으로 통역사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는 툴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다

시 말해 과거에는 통역 매개와 통역 준비 과정의 기술적 전환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통역 수행 과정으로 기술적 전환이 확대되면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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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작업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CAI 도입 초기 단

계로 CAI의 보편적 활용도를 높이고 통역 품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CAI에 대한 다양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실제 통역사 및

통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와 설문조사 등의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

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CAI의 인터페이스나 주요 기능에 반영될 때 통

역사의 실제 필요와 현장의 작업 환경에 부합하는 CAI툴이 개발될 수 있고, 통

역사의 인지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향후 인간과 기계의 효과적인 통역 공조를 위해 CAI와 관련된 연구

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4.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통역의 기술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연구의 한계

에 직면하였는데, 첫째, 국내의 관련 연구는 총 27편으로 확인되어 양적 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둘째, 분류 체계에 따

라 연구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일부 논문은 통역 매개와 통역 교육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등 범주가 중첩되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내용

비중 등에 따라 범주화하고 분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셋째, 통

역 기술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구가 시작되었고 선도하고 있는 서구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함께 분석했다면 훨씬 더 거시적인 차원의 흐름 파악

이 가능하고 연구 내용이 풍성해졌을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본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처음으

로 국내의 통역 기술 관련 연구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통역 기술

연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둘째, 통역 실무와 연구에

서 최근 빠르게 기술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

내 통역의 기술적 전환과 관련하여 실무 및 연구 차원에서 더욱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시사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바라기는 본 연구가

국내 통역 기술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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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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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Studies on 

the Technological Turn in Interpreting 

Chang, Aili

(Ewha Womans University)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machine transla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dvances in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and the 

complete replacement of interpretation sites with remote platforms in the 

Covid-19 pandemic period, a “technological turn” in interpreting is happening 

faster than ever before. In response, this study intends to comparatively analyze 

research trends in Korea and China that reflect the “technological turn” in 

interpreting, thus obtaining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pretation and relevant 

research in Korea. In this study, research data on interpretation have been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technology-assisted interpretation education; 

technology-mediated interpreting; technology-supported interpreting; machine 

interpretation; and technology-based research on interpretation. In addition, 

throug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f research literature, this 

study h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i) improve the quality of domestic 

research on interpretation technology based on its quantitative growth; ii) 

develop innovativ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to strengthen the “realistic 

aspects” of interpreting in technology-assisted interpretation education; and iii) 

facilitate research on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CAI) and interpretation 

corpuses.

▸Key Words: interpreting, technological turn, computer-assisted interpreting (CAI),

technology-assisted interpretation education, technology-based research on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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